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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고 U20 U18육상대회서

금메달6개등 11개메달획득

전남체고 육상팀이 U20 U18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비롯해총 11개의메달을쓸어담았다.

전남체고육상은지난 28일강원도정선에서끝난국가대

표 선발전을 겸한 제19회 한국U20(주니어)육상경기선수

권대회와제10회한국U18(청소년)육상경기대회에서이같

은성적을거뒀다.

U20남자부트랙에서조한솔(3년 사진오른쪽에서두번

째)이 400mH에서 53초46으로, 여자부김선주(3년)도세

단뛰기에서11.99m를날아금메달을획득했다.

김선주는세단뛰기금메달에이어멀리뛰기에서도5.24m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혜정(3년)도 여자부 멀리뛰기에서

5.51m로금메달을따냈다. 여자부 김안나는 200m와 400m

에서25초53, 1분01초43의기록으로은메달2개를획득했다.

조한솔, 김안나, 최찬미(이상 3년), 박중현(3년)이출전

한 400m혼성계주에서는4분00초30의기록으로서울체고

를 10초이상제치고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했다.

U18(주니어)대회에서는막내지경희(1년)가여자부세

단뛰기에서11m70을뛰어금메달을획득했다.남자부에서

는400m계주에출전한장수찬(1년), 김동욱(1년), 김석환

(2년), 이성환(2년)이 3분17초31의기록을세우며대회신

기록으로금메달을획득했고, 4X400m혼성계주에서는임

민경, 장세빈(이상 1년), 김석환, 이성환이출전해울산스

포츠과학고와경남체고에이어 3위로골인, 동메달을획득

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중력거스르는사나이…도쿄올림픽꼭오를것

김한울이지난달한실외연습장인공암장에서훈련하고있다. <아이더제공>

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선발광주출신김한울

청소년대표활약등두각…최적의신체조건에멘탈도뛰어나

선발전서3위… 8월세계선수권상위입상올림픽티켓딸것

스포츠클라이밍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정식종목으로채택됐습니다. 국가별

로최고2명만이출전할수있기때문에우선올

림픽티켓을획득하는데초점을맞출생각입니

다.

스포츠클라이밍 하면 암벽여제 김자인

(30)을떠올리기마련이다.하지만기억해야할

이름이 있다. 광주 지산초지산중빛고을고조

선대를졸업한 광주토박이 김한울(24 빛고을

클라이밍클럽아이더클라이밍팀)이다.

김한울은지난달 23일서울시중량구용마폭

포공원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열린국가대

표선발전겸제39회전국스포츠클라이밍선수

권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자부 3위를

기록했다. 콤바인(리드볼더링스피드) 종목으

로치러진이번대회에서김한울은리드 2위, 볼

더링4위,스피드 2위를차지,합산점수 16점으

로동메달을목에걸었다.스포츠클라이밍콤바

인은리드(난이도),스피드(빨리오르기),볼더

링(안전장비없이오르기)경기로구성된다.

이번대회에서 3위를차지한김한울은 4위까

지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손에 거머쥘 수 있었

다.김한울의목표는태극마크를달고출전한세

계대회에서 7위이내에입상,올림픽대표가되

는것이다.

김한울(당시초3)은산악회회원인어머니의

영향으로스포츠클라이밍을처음접했다.

그렇게클라이밍과인연을맺은김한울은매

일훈련을거듭하며민첩한운동신경을바탕으

로청소년대표로활약하는등일찌감치두각을

나타냈다. 청소년국가대표시절에는모방송국

프로그램에나가스포츠클라이밍을소개하기도

했다.

김한울은 어렸을때는주위가산만해어머니가

집중력 향상을 위해 클라이밍을 추천했다면서

어린나이에해보니재미가있었고그렇게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클라이밍 선수가 됐

다고설명했다.

오랫동안 김한울을 지도한 조계주(53) 빛고

을클라이밍클럽 관장은 170㎝에 60㎏인 한울

이는클라이밍선수로서최적의신체조건을보

유하고 있다면서 멘탈도 강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다른선수보다문제를해결하는능력월등

히뛰어나다고평가했다.

이어 한울이는주종목인리드의경우전국탑

클래스수준이다. 충분히올림픽티켓을거머쥘

수있는실력을갖추고있다고덧붙였다.

김한울은 체중을이동시켜야하는스포츠클

라이밍에서는서양선수들과동양선수간실력

차이는거의없다면서 몸이가벼운사람이유

리한종목특성상올림픽에출전만할수있다면

좋은성적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

지난해열린제18회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

게임출전해아쉽게 5위를차지한경험을바탕

으로이제그는 1년앞으로다가온 2020도쿄올

림픽출전을최우선목표로삼고있다.

김한울은 스포츠클라이밍은 올림픽시드가

국가당 최대 2명으로 제한돼 국내외 클라이밍

선수들과의경쟁에서좋은성적을거둬야만올

림픽무대를밟을수있다면서 오는 8월일본

세계선수권대회에서좋은성적을낸뒤꼭올림

픽에출전하고싶다고말했다.

김한울은 오는 8월 일본에서 열리는 2019세

계선수권대회 출전해 대회 7위까지 주어지는

20202도쿄올림픽행티켓을노릴전망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